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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의 적절한 운동 실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노원 을지대병원 내과1

손영준1, 한경아1

대 한 내 과 학 회

목적: 당뇨병 치료에서 운동요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의 적절한 운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대답에 의존하여 환자의 운동량을 평가 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당뇨병환자의 

운동량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 병원의 당뇨센터에 내원하여 당뇨관련 식사요법과 운동교육을 이수한 제2 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환자들은 평소 얼마나 운동하는지 평가하는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따라, 환자들은 운동군과 비운동군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두 그룹을 대상으로, 실제로 최근 3개월동안 하루 평균 최소 30분 이상, 주당 3회 이상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였다. 환자의 실제 운동량은 허리벨트형 활동 모니터 기계인 3축 가속도계 기반 장치 (lifecorder, Japan)를 

사용하였다. 7일간 상기 장치를 착용 후,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다운 받았으며, 이 데이터에는 0~9METs 각각의 강도에서의 

활동시간 및 소비칼로리, 총에너지소비량, 신체활동에너지소비량, 보행수가 포함이 되어있었다.
결과: 대상자는 총 107명으로 남자 40명(37.4%), 여자 67명(62.6%) 으로 구성되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0.4±7.9세 였다. 사전에 

실시한 설문에서 주관적인 응답에 의해 운동군에 포함된 환자 55명 중 실제로 150분 이상의 physical activity에 참여하는 환자는 48명(87.2%)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운동군의 약 13%에 해당되는 환자에서, 환자가 인식하는 운동량과 객관적으로 측정한 운동량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설문에서 비 운동군이라고 응답한 사람 51명중 45명(88.2%)는 실제로는 권고하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운동량과, 실제로 그 환자가 실시한 운동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당뇨환자의 운동교육을 시행할때 

신체활동량과 패턴을 객관적으로 모니터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